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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발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한 현재의 규범적인 프레임워크에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

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OHCHR 보고서(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

리에 대한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)의 관점에 따라, 이 문제는 국제 재난법 및 그 의

의에 대한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. 기후변화가 재난 발생과 관련이 된다

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, 특정 위험들이, 특히, 취약계층의 인권에 있어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

가져온다는 것도 명백하다. 연사는 이러한 측면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며, 특

히, 2016년 UN 국제법위원회가 명시한 재난 시 인명 보호에 관한 초안 조항들을 함께 살펴본

다. 인권에 대한 담론에서 “취약성”이라는 개념이 항상 잘 인식 및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, 본 

발표에서는 기후변화 및 국제 재난법에 관한 논의에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에 대해서 설

명하고자 한다. “취약성”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인 문제, 즉, 장애인의 특별한 

요구 및 권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

있다. 이 문제의 중요한 요점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환경 및 기타 위험들로 인해 장애인이 직면

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규범적 프레임 워크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. 


